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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을 찾아 컨테이너 부두 수출 현장과 
국제여객터미널 면밀히 점검

- 박성훈 해수부 차관,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수출화물 하역 현장 및 
한-중 항로 국제여객터미널 점검

- 원활한 항만물류 체계 운영을 통한 수출 지원과 철저한 안전관리 강조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5일(목) 수출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항만·

국제여객터미널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항을 방문했다.

  먼저, 박 차관은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출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여 국가 수출경쟁력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8월부터 한-중항로 여객 운송이 재개 중인 인천항국제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 편의시설과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여객과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박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은 

우리나라 무역과 국제여객 운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수출화물 처리와 여객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고, 무엇

보다도 항만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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